
전북도내다문화교육교류 16기획
2018년 5월 29일 화요일

우리학교에 캄보디아

선생님이 오셨어요
캄보디아중학교교사단·초교교사케이오씨

한국파견군산소룡초학생들대상수업진행

군산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소룡초등학교(교장 지
혜란)�학생들이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생님께 반갑게
인사하는 소리다.
캄보디아 중학교 영어교사 단(38,�여)씨와 초등학

교 교사 케이오(36,�여)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6월
14일까지 3개월 동안 한국으로 파견돼 소룡초등학교
학생들에게 캄보디아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수업을
진행하고 있다.
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2주

동안 적응 교육을 받고 소룡초로 온 이들은 1주일
가량 참관 수업을 거친 뒤 4월 초순부터 학생들에게
캄보디아의 전통놀이와 국기,�문화재 등을 알려주고
있다.�10년 전 한국에 온 캄보디아 출신 김다정 통역
사가 함께 하고 있어서 낯선 한국 생활도 두렵지 않
다.
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.�외국인 선생님으로부터

처음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높은 관
심과 열의를 보이고 있다.�책에서만 보았던 앙코르
왓 사원에 대해 묻기도 하고 전통 스카프를 두르고
수줍게 웃기도 한다.�6학년 한 학생은 멀리서 우리
학교까지 와주신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“끄
루벙리은,�어꾼(캄보디아어 선생님,�감사합니다)“이
라고 말해보았다고 한다.
단 교사와 케이오 교사는 한국 학생들의 수업 분위

기가 활기차고,�집중력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.�또
한 캄보디아와 달리 교실의 IT�인프라 환경이 잘 갖
춰져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부럽다고 했다.
문영권 소룡초 교사는“다른 나라 교사교류를 통해

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학생들이
직접 접하고 느낄 수 있어서 좋고,�다른 학교에도
적극 권하고 싶다”며 뿌듯함을 드러냈다.�
소룡초는 전북도교육청 다문화이해교육정책인‘다

꿈사랑방학교’를 3년 째 운영 중이며,�군산지역 다
문화교육의 중점 역할을 하고 있다.
전교생 824명 중 40명인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

‘저녁이 있는 만남’이라는 주제로 저녁밥을 같이 만
들어 먹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,�이중언어 동아리
‘캄차사랑(캄보디아 차이나 사랑)’도 운영하고 있
다.

“쭘리업쑤어(캄보디아어 안녕하세요)!”

도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
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,�초·중·고에 재학 중
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년도보다 496명 증가한
6,056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.78%에 달한다(2017.4.1.
기준).�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
73.26%(4,437명)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이 15.31%(927
명),�고등학생이 11.43%(692명)�순이다.
전라북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교육

을 위해 ▲다꿈준비학교(5교)�운영 ▲찾아가는 한국
어교실 ▲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▲편?입학 상담 등
을 지원하고 있으며,�농어촌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
한 ▲다꿈교육특구(순창,�장수,�임실,�진안)를 지정
해 운영하고 있다.
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

위해 ▲다꿈키움학교(17교)�▲다꿈키움유치원(6원)
▲다꿈사랑방학교(53교)�▲다꿈사랑방유치원(24원)
▲다문화 연구학교(1교)�▲문화·인권감수성교육 ▲
다꿈교육주간 ▲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운영하고,
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교류,�교원연수,�워크숍,
연구회활동 등 사례 나눔을 통해 확산시켜나가고 있
다.
‘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’는 2012년 필
리핀,�몽골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8년에는 인도네
시아,�말레이시아,�베트남,�태국,�캄보디아 등 7개국
과 진행되고 있다.�전북에서는 2015년부터 참여해
현재까지 22명의 교사가 초청됐고,�10명의 교사가
파견됐거나 갈 예정이다.
도교육청 관계자는“상반기에 전북기계공업고등학

교에 베트남 교사 2명이 파견돼 수업을 하고 있고,
하반기에는 장수고등학교에 태국 교사 2명이 파견될
예정”이라고 밝혔다.�또,�이은솔 군산구암초등학교
교사가 베트남으로 파견활동을 갈 계획이며,�파견교
사를 추가 선정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.�

/기동취재반

▶도교육청,�다문화대상국가교육교류

선유도(위)와 한옥마을(아래)�문화체험.

캄보디아 교사들이 최근
군산 소룡초등학교에서
수업을 진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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